
 

] 

 

 

 

 

 

WEF Issue & Insight 

2025년 6월 20일, WEF 4차산업혁명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센터 웹사이트(koreago.net) 보기 

 

 

 

 

 

 

 

 미국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

책을 발표했습니다. 

 자율주행차는 이제 도로 위를 달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 세계경제포럼(WEF)이 새롭게 발표한 백서는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개인 차량, 로보택시, 자율주행 트럭의 기술 발전 수준과 도입 전망

을 다루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하여 2025년 5월 30일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번역하여 옮긴 것입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경쟁 - 선도 국가들과 기술 전망 

(Which countries are ahead in the global autonomous 

vehicle race?) 

https://koreago.net/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autonomous-vehicles-timeline-and-roadmap-ahead/


 

포럼 스토리(Forum Stories) 

세계경제포럼(WEF) 

 

 

 

 

 

 

 

 

 

미국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방거울 장착 등 일부 안전 요건

이 면제되고, 사고 보고 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반면 영국은 자율

주행차의 승인 시점을 2026년에서 2027년 하반기로 연기하며 도입 속

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포럼(WEF)은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과 함께 

자율주행차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 로드맵을 다룬 ‘자율주행차: 향후 일

정과 로드맵(Autonomous Vehicles: Timeline and Roadmap Ahead)’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백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 분야별 발

전 가능성, 그리고 기술 확산을 좌우할 핵심 요인들을 살펴봅니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us-agency-ease-self-driving-vehicle-deployment-hurdles-retain-reporting-rules-2025-04-24/
https://www.bbc.co.uk/news/articles/c8jg80j771zo
https://www.bbc.co.uk/news/articles/c8jg80j771zo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autonomous-vehicles-timeline-and-roadmap-ahead/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autonomous-vehicles-timeline-and-roadmap-ahead/


자동화 운전 시스템의 정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

하 NHTSA)은 전통적인 운전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차량을 ‘자동화 

운전 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s, ADS)’이 적용된 차량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NHTSA는 자동화 운전 시스템의 발전 수준을 논할 때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율주행(self-driving)’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차량의 운행 상태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실제 자율주행 수준

이나 기술적 역량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은 기술과 제도의 발전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자

동화 운전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 흐름에 따라, 앞으로 일상에서 접하게 될 차량 역시 점차 고도화

된 자동화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자율주행차: 향후 일정과 로드맵’ 백서는 운전의 자동

화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과 ‘자율 운전 시스템(Autonomous 

Driving, AD)’을 총 6단계로 구분하며, 이 중 상위 두 단계(레벨4, 레벨

5)만을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기술로 간주합니다. 

 

 

 

 

 

 

https://www.nhtsa.gov/vehicle-safety/automated-vehicles-safety
https://www.nhtsa.gov/vehicle-safety/automated-vehicles-safety
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Autonomous_Vehicles_2025.pdf


 

 

 

 

 

 

 

 

 

 

6단계로 분류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자율 운전 시스템 

 

차량 유형별 자동화 전망 

백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분야를 개인 차량, 로보택시 및 로

보셔틀, 자율주행 트럭 등 세 가지로 나누어 향후 발전 경로를 분석합

니다. 또한 각 종류별로 기술적 도전, 산업 규제, 경제적 과제가 존재하

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은 예상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개인 차량은 흔히 자율주행 차량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백서는 개인 차량 분야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autonomous-vehicles-timeline-and-roadmap-ahead/
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Autonomous_Vehicles_2025.pdf


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이 느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 차량에는 당분간 고급 보조 기능이 중점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

다. 2030년까지는 레벨2 및 레벨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주로 

탑재될 것이며, 2035년이 되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의 방향을 조정하고 

전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산업 규제, 기술 적용의 한계 때문이며, 특히 레벨4 이상의 

자동화 시스템은 기술 및 제도적 한계 때문에 개인 차량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개인용 차량은 10년 내에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로보택시와 로보셔틀 

로보택시와 로보셔틀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화 기술이 가장 먼저 상용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개인 차량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빠른 발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Autonomous_Vehicles_2025.pdf


보입니다. 도시마다 다른 규제 환경, 복잡한 운영 요건, 막대한 투자 

비용 등이 기술 적용의 주요 장벽으로 지목됩니다. 

한편 백서는 2035년이 되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전 세계 

40~8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또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 트럭은 물류 혁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로, 24시간 운행이 가능해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만성적인 운

전자 부족 문제 해결과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 절감

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관련 테

스트 및 초기 상업 운행이 진행 중이라 빠른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트럭은 특히 중거리 허브 간 물류 부문에서 효과적일 전망입

니다. 활용 사례에 따라 도입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의 중거리 

허브 간(hub-to-hub) 운송 경로에서는 2035년까지 신형 트럭 판매량

의 약 30%를 자율주행 트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고속

도로에서 자율주행용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자율주행 트럭이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범

유럽 차원의 통합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이 자율주행 트럭의 도입을 선도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데이터를 종합하면, 향후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미국, 중국, 유럽을 중

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개인 차량보다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트럭이 상용화에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서는 향후 자율주행차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미칠 다섯 가지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소비자의 신뢰와 관심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자율 운전 시스템의 가격과 이에 대한 

지불 의향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난제와 이를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Autonomous_Vehicles_2025.pdf


 현재 관련 규제와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 

 기술 확산을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의 성숙도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 

공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율

주행은 단기적인 경쟁이 아니라 장기적 기술 전환의 과정이며, 지속적

인 투자와 산업 간 협력이 핵심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는 사회 전반

의 신뢰, 제도, 산업 생태계가 함께 진화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WEF 해당 사이트 및 관련 동영상 보기 

https://www.weforum.org/stories/2025/05/autonomous-vehicles-technology-future/



